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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분중에 하는 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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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감정은 희로애락을 유발하지만 울분중에 행하는 언행은 원하지 않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일수 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악행에 치우칠 뿐이라.” (시 37:8)고 했습니다. 행동과학자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분노가 복받칠 때에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말라고 충고를 합니다. 분노중에 하고 싶은 말도 행동도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분을 가라 앉히기 전에는 언행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가라앉히는 최선의 방법은 심한 운동입니다. 1-2마일을 속보로 걷거나 달리고 나면 분노가 상당히 사그러집니다. 여건이 닿으면 수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화가 자주 난다든가 적은 일에도 분이 치밀어 오면 운동부족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틀림이 없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언행을 자제하십시오. 노여움을 극복하십시오. 우리를 노여웁게 만드는 것의 대부분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분노의 노출은 비싼 값을 치루게 마련입니다. 주님에게 용서를 간구하십시오. 가족에게 용서를 청하십시오. 분노의 언행을 했으면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자제력을 더욱 행사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여섯 사람이 도박판을 벌렸다고 합니다. 한판이 끝나자 그 중의 한사람이 500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는지 가슴을 움켜쥐고 푹 쓸어져 숨을 걷우었습니다.  그래서 남어지 다섯 친구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누가 가족에게 전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한 사람이 자원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의 가족에게 가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하겠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여보게, 저 망인의 가족이 지나친 충격을 받지 않도록 신중하게 잘 말을 하게.”  자원을 한 친구는 “염려말게. 신중하게 말을 하는 거라면 나를 능가할 사람이 별로 없을걸”  이라고 말했습니다.


슬픈 소식을 전하겠다고 자원을 한 친구가 망인의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부인이 문을 열렀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오라 부인의 남편이 도박을 하여 500달러를 잃었습니다. “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온 부인이 자제할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그자리에 쓸어져 죽어버리라고 말하세요.” 찾아온 자원자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대로 말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동포사회에서는 자녀에게 폭행을 가했다고해서 체포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잦습니다. 한 30대의 아버지는 불과 3개월 된 아기에게 화풀이를 해서 아기가 중태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한분의 아바지는 14세 된 아들에게 체벌을 했다고 해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불상사는 대부분 진료를 받으러 간 의사 사무실이나 이웃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동원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노를 걷잡지 못하여 가족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은 남편이나 아버지에 국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켈리포니아에서는 자기의 두살 된 아들을 차고 앞에 세워두고 엄마가 일부러 어 차로 치워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텍사스 주에서는 소위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한 엄마가 자기의 다섯 자녀를 집의 목욕탕에 머리를 눌러 살해를 했습니다.  또 한 미국여성은 남편에게 극도의 분노를 느낀 나머지 그의 은밀한 부분을 식칼로 절단을 해버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저지른 행동이며 분노가 가라 앉은 다음에는 통탄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비싼 값을 치루게 된다는 뜻이 자로 이런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언행을 참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  신속히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30분이 걸리든지 한시간이 걸라든지 분노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때 되돌아와서 차근차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하면 원하지 않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끝  

